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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공사 5기 사내벤처 농촌공유벤처팀,
‘우리 마을을 빌려드립니다: 우마빌 클래스’ 성료  
- 농촌 유휴 공간 문제를 공유경제로 풀어나간 새로운 시도 돋보여 - 

 한국농어촌공사 5기 사내벤처팀으로 선발된 농촌공유벤처팀의 ‘퇴근 후 

원데이 클래스(우마빌 클래스)’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전했다.

 농촌공유벤처팀의 ‘우리마을을 빌려드립니다(우마빌)’ 프로젝트는 농촌 유

휴자원들을 대상으로 공유경제를 도입하여 농촌다움을 기반으로 도시민에

게 공유하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모델이다. 

 공사는 그 시작을 나주시와의 협력을 토대로 4개 마을, 14개 공유 가능 

자원을 발굴하였으며, 이곳에서 광주·전남 직장인을 대상으로 ‘퇴근 후 원

데이 클래스(우마빌 클래스)’를 진행하였다. 

 직장인 대상 수요조사로 선정된 쿠킹, 공예, 드로잉, 요가 등 총 5개 강좌

로 이루어졌으며, 강좌별 10~20여 명 내외로 참석하여 지난 4일간 80여 

명의 도시민이 나주시 마을 곳곳을 방문하여 퇴근 후 문화생활을 즐겼다.

 특히, 나주시 반남역사문화마을 문화복지센터에서는 6월 모내기철을 맞아 

초록빛의 논뷰를 바라보며 진행된 ‘초록빛 일상요가’와 탁 트인 농촌공간

에서 시원한 여름바람을 맞으며 진행된 ‘푸릇푸릇 영화수다회’가 진행되었

다. 또, 나주 이슬촌마을에서는 ‘유리담화(談話)’를 테마로 유리 공예 클래

스가 열렸다. 1982년 폐교되어 40여년 간 방치되었지만 강의를 위한 실내 

공간을 꾸며 오래된 공간임에도 옛 건물이 주는 공간적 정취와 농촌풍경, 

그리고 이슬촌 마을 이야기가 곁들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.

 참여자들은 “도시와 다르게 쉼과 여유가 있는 농촌만의 이색공간에 대한 

흥미로움에 신청하였으며, 근처에 이렇게 멋진 공간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



라웠다”라고 말하며 “퇴근 후 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되어 

직장인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거 같다”라고 전했다.

  마을 주민들 또한 “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 외에도 공간을 빌려줌으로써 

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방문해 마을에 활기가 띄는 것 같다”라며 “마을을 

찾는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, 농촌 공간에 대해 좋은 인식이 생기길 

바란다.”라고 전했다.

 이 외에도, 농촌공유벤처팀은 원데이클래스에 이어 동호회 활동, 농촌 워

케이션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간 제공으로 체험마을, 지역개발센터의 

활용성을 높이고 농촌에 방치된 마을의 공간을 이용한 활동들을 늘려나갈 

예정이다.

 농촌공유벤처팀은 “비어있는 농촌 공간을 도시민이 원하는 새로운 활동, 

감성을 접목시켜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 중 우마빌클래스가 농

촌의 마중물 역할이 되어 활기차고 생생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

겠다.”라는 의지를 밝혔다.

담당 부서
농촌공유벤처팀

책임자 부  장 정효진 (061-338-5457)

담당자 대  리 김지영 (061-338-5458)



[초록빛 일상요가]

[유리담화]



[푸릇푸릇 영화수다회]

[연:꽃피다 그림피크닉]



[연:꽃피다 그림피크닉]



[포스터]




